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새벽 잠언>

* 부서나 교회에서 따로 사람들에게 잠언을 올려 줄 때, 날짜별로 번호를 따로 

매겨 올리는 경우가 있다. 잠언은 연결 잠언이 있다. 고로 원본에 나가는 대로 

잠언 번호를 그대로 매겨서 나가야 된다.

1. 내가 생각하면 내 길로 가진다.

2. (좋은 잠언 - 주님의 음성)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 길로 가진다. 

3. 주가 생각해야 주의 길로 가진다.

4. 주가 생각하게 하려면 마음을 비워라. 마음 그릇만 주께 주어라.

5. 자기 마음과 주의 마음을 분별하여라.

6.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다.

7. 자기 생각은 너무 차원이 낮아서 금방 안다.

8. 주의 생각은 주께로부터 오고, 자기 생각은 자기 마음에서 솟는다.

9. 자기 물건과 남의 물건을 모르느냐. 자기 마음과 주의 마음도 모르느냐.

10. 주의 일을 하지만 자기 마음으로 하면 자기 길로 가게 된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여라.

11. 주의 마음으로 주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12. (주님께서 선생에게 하신 말씀) 네 앞의 전자를 보아라. 자기 마음대로 큰 



사명을 가지고 행하다가 그 영혼이 죽었고 이제 그 육신마저 죽어 끝나지 않

았느냐. 내가 37년 전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라 

하고 재림주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1. 하나님의 뜻이면 한 때 두 때 반 때의 하늘 법에 해당되어 끝난다.

2. ‘꿈’도 풀지 못하면 소용없고, ‘성경’도 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3. 가령 꿈에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었다 하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바닷가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왔

다. 그리고 꿈을 풀었다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다. / 그러나 꿈에 본 물고기는 

실상 자기 사랑하는 여자였다. 그 날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인연을 맺는 

꿈을 꾼 것이었다. / 남자가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이에 사랑하는 여자

가 왔다 갔다. 고로 인연을 맺지 못했다. / 꿈도 못 풀면 헛일이듯이, 성경도 

못 풀면 헛일이다. ‘구름 타고 재림주가 온다.’라는 성경 말씀을 못 풀고 구름

만 쳐다본 사람은 메시아가 그 날 청중 구름을 타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나타

나도 모르고 못 만난다. 고로 그 날로 끝난다. 이 시대가 성경을 못 풀어서 그

리되었다.

4. 주일말씀과 수요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

면 행하지 못하여 헛일이다.

5. 한번은 귀뚜라미가 내 방에 들어와서 껑충껑충 뛰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

으려나?’ 했더니, 뛰다가 구석으로 들어갔다. 귀뚜라미가 뛰는 모습을 보며 ‘왜 

뛰었나?’ 기도하며 풀었다. ‘좋은 일이 있구나!’ 했다. 이날 사람을 만나 좋은 

소리를 듣고 ‘동물은 이빨로 잡지만 사람은 입으로 잡는다’라는 성자의 계시 

말씀을 실천하여 기쁜 일을 맞게 되었다.

6. 하찮은 귀뚜라미만 뛰어도 번뜩 깨닫고 풀고 실천하여 얻을 것을 얻고 소원

을 이룬다. 하물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행한다면 얼마나 영원한 



소원을 이루겠느냐. 반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못 풀면 영원한 손해를 

보는 것이다. / 나는 성자 주님께서 귀뚜라미를 보내어 계시해 주심을 알았다. 

/ 주님은 까치, 까마귀 등 수만 종의 만물로 계시해 주신다. 모두 계시해 주시

는데 안 배워서 못 푸는 것이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으로도 계시하신다.

7.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님도 잠언으로, 말씀으로, 꿈으로, 생시로 지구 

세상 모든 자들에게 계시해 주신다.

8.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한 후에 누구에게 어려운 일을 부

탁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그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부탁했으니 한 번 의

논해 볼게.” 했다. 3일 후에 회사에 가 보니, 그 일이 안 됐다고 명단에 붙어 

있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까치가 와서 계속 짹

짹거려서 ‘까치가 나를 위로하나?’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후에 다시 알아보니, 그 일을 처리하는 자가 “내가 실수했어. 말 안 했

으면 몰랐을 텐데...” 하고 알겠다고 했다. 결국 합격되어 자기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선생에게 편지가 와서 기도하

는데, 내게도 까치가 짖는 소리가 두 번 들렸다. 까치가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짹짹 짖는 소리였다. 그때 즉시 깨닫고 ‘되겠구나.’ 했다. 그 후 편지가 온 후

에 확인했다. 서로 까치 소리로 확인하도록 성자 주님은 신기하게 역사하셨다. 

/ 나는 그 사람에게 다시 편지를 해 주었다. “나도 기도할 때 까치 소리를 들

었다. 네가 낙심할 때 잘된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까치가 짖어 준 것이다. 나는 

반가운 그 소리를 듣고 잘될 줄 알았다.” 했다. / 신기한 것은 내게 와서 짖은 

까치가 그 사람에게 가서도 짖었다. / 까치도 도망치지 않고 죽기 살기로 하나

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명령받고 요나처럼 도

망치다가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과 주님이 시킨 사명을 잘하여라.

9. 한번은 까치가 창밖에서 짖어 댔다. 몸은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렸다. 까

치가 심부름으로 온 것을 깨닫고 “오늘 누가 나 만나러 왔니?” 했다. 그랬더니 

까치가 짖는 소리로 나를 깨닫게 했다. 까치는 “누가 여기 왔다 가지만 면회를 

못 하고 못 만나고 가니, 대신 할 말을 전해 달라고 해서 왔다.” 했다. 내가 까



치에게 “누구냐?” 하니, 까치는 이름을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까치에게 “이

제 이름도 알고 다녀라.” 하며 “편지가 오겠지. 알았다. 수고했다.” 하니, 더 

이상 까치 소리가 안 들렸다. / 그 후에 쪽지 편지가 왔다. 선생 있는데 왔다

가 정문에서 기도만 하고, 까치가 있기에 주님을 부르며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

면서 선생님에게 가서 못 만나고 간다고 전해 주라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며

칠 전 네가 왔다가 간 날에 까치가 내게 와서 일곱 번 정도 짖다가 갔다고 했

다. 내가 까치 소리를 듣고 알았다고 했다. 확인이 됐다./ 자기가 만물과 대물

방언을 하면, 주님은 까치를 통해서도 심부름을 시키시고, 개미나 각종 만물을 

통해서도 심부름을 시키신다. 각자 자기 실력대로 알아보고 알아듣는다. 


